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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의미와 적용 방안 
-초등수학교과서를 중심으로-1)

박만구2)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의미와 수학 수업에서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 수학교육에 도입한 스토리텔링의 의미
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2009 개정 초등수학과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한 초등수학교
과서의 스토리텔링 적용 단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의미와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개발한 초등수학교과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1~2학년군 수학③ 4단원 길이재기 단원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의 관점은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학습자의 지적 
자율성의 고려, 학습자의 수학 개념의 이해 및 기능 숙달,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 
및 인성교육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분석 단원은 
전반적으로 3가지 관점에서 이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었으나 수업에서 활용해
야 하는 교과서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개선된 수학 스토리텔링이 필요함을 지적하
였다. 초등수학교육에서 의미있는 스토리텔링의 적용 방안으로 스토리의 구성 및 
흥미와 수학개념 이해를 위한 구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속
적인 연구로 스토리텔링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세련된 스토리로 제시할 것과 대안
적인 수학 스토리텔링으로 디지털스토리텔링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초등수학교육, 스토리텔링, 초등수학교과서

Ⅰ. 서   론

스토리텔링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각 교과의 교수·학습에서 폭넓게 응용이 되고 있

다. 스토리텔링 기법이 수학교육에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것은 수학교육선진화 방안(교육과

학기술부, 2011)의 발표를 계기로 이즈음에 개발을 시작한 초등학교 1~2학년군 1학기 수학

교과서의 집필 시점에서 이를 반영하면서 일부 단원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용하게 되

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수학에서는 수학교과서에서 본격적인 반영보다는 한국과학창의

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시적인 모델교과서를 개발을 하였다(권오남 외, 

2013; 이재학 외, 2013). 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의 적용에 대한 현장 교사들로부터

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의미와 적용 

방안을 알아보는 것은 수학교육자들의 차후 연구나 현장교사들에게 수학교육에서 스토리

1) 본 논문은 2012년 서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2)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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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링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돕는 면에서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수학 교과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순수하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적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추상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것보다 수학을 배우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Piaget(1971)의 이론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므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도구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조작물의 활용이나 맥락의 제시는 

그 사용의 의도 및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유의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 조작물이나 맥락의 제시는 ICT 교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법의 

활용이 권장되고, 제시 방법도 학습자의 수준이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2000; Reusser, 2000). 그리고 상황의 제시

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 수업에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흥미있는 소재

와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

하여 수학에 대한 성취도는 높으나 수학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희, 김수진, 2010; 김선화, 김명화, 주미경, 2010). 그런데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수

학교과서의 개발이 있어왔지만 그 형식과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초등학교 국정 수학교과서의 일부 단원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입한 것은 수학교육 개

선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의미있는 일이다.

수학교육에서 세련된 스토리텔링 기법의 활용은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을 뿐만 아니라 

수학 개념을 영상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학 자체의 의미를 보다 깊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고, 부가적으로 수학적 개념을 타 교과와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생각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강인규, 2013; 김태수, 2012; 이지현, 2013; Gershon & Page, 2001; 

Zazkis & Liljedahl, 2009).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면

서 수학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텔레비전이

나 공책 등이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미적 감각

과 연계된 것으로, 수학 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황금비율을 생각하게 하고 보다 넓게는 

디자인 속에서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교육에서 새롭게 도입한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

고 새롭게 개발한 초등수학교과서의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단원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의 

의미와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수학교육에서 보다 개선된 수학 스토리텔링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글자그대로 말하면 스토리(Story)를 이야기(tell) 하는(-ing)의 

합성어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현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성을 포함한 일련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예를 들면, Egan, 2008; Fog, Bud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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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ch, & Blanchette, 2010;  Zazkis & Liljedahl, 2009)을 정리하면 스토리텔링이란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배경, 인물,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청자에게 전달하려

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인류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인간사의 이야기가 모두 스토리텔링인 것이

다. 이는 소설, 미술, 음악, 오페라, 영화, 연극, 판소리 등의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 구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천일야화’에서의 세헤라자데의 이야기는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교육적 차

원에서 학습자들을 학습에 주로 동기유발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스토리텔링

은 언어교육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영어교육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음성이나 못짓을 통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과 연계 짓는”(1992, p.1)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속성상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하므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Miller

와 Pennycuff(2008)는 타자와 지식을 공유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보았고, Egan(2008)은 이

야기를 갈등이나 기대로 시작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말을 가져 

오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심미적인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Eisner(1985)는 스토리텔

링은 학생들로 하여금 심미적인 부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수학교육

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하여 Zazkis와 Liljedahl(2009)은 이는 청자에게 좀 더 생생하고 강력

하면서도 기억될만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으로,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나 수학적 사고를 고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보았다.

2. 수학교육과 스토리텔링

수학교육에서의 가장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수학적인 개념이나 기능을 학생들이 이

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학의 개념은 추상적인 것으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

는 순수한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교사는 수학 교수·학습의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추상적인 수학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하여 풍부한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요즈음 세대의 학생들은 문자보다는 

영상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감성세대에 영상이 갖는 힘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야기 속에 적절하게 수학적 정보를 녹여 넣어 학습자에게 의미있

는 메시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혜실(2011)은 문자세대와 영상세대의 차이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p.43).

수학교육에서의 스토리텔링도 일반적인 구성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메시지, 

갈등, 등장인물, 플롯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스토리 속에서의 적절한 갈등은 이야기에 흥미를 주게 되는데 이는 마치 수학교육에서 인

지적 갈등(perturbation)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스토리텔링은 Piaget(1977)의 이론에서처럼 

인적적인 불균형 또는 갈등을 제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스

토리텔링에서 등장인물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캐릭터로 영웅

과 악당을 대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지속적인 긴장감을 제공하게 된다. 플롯은 

이야기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의 문제로 일반적으로는 기승전결의 구성이 많이 있지

만 복선을 깔거나 반전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구성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홍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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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은 스토리텔링에서 구성을 가게에서 가능한 물건을 보기 좋게 진열하여 구매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비유하여 학습자의 관심을 끄는데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1> 문자세대와 영상 세대의 차이

문자 세대 영상 세대

이성 중심 감성 중심

옳고 그름으로 판단 좋고 싫음 선호로 판단

논리적 심사숙고 감각적 판단에 따른 행동

미래의 득실이 기준 당장의 호오(好惡)가 기준

동질지향 가치관 이질지향 가치관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다’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

자기절제 자기표현

남이 창조한 가치에 동의 스스로 가치 창조

남을 의식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자기 지향적

억제된 감성 해방된 감성

보고 듣고 구경하던 정적문화 직접 참여의 즐거움 추구하는 동적문화

소유에 대한 욕구 사용가치의 중시

스토리텔링이라 하여 이야기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뮤지컬, 만화 편지, 게임, 연극,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의 스토리텔

링 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스토리텔링을 확장된 의미로 보는 관점(채은숙, 박만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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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디지털 기술 환경의 발달에 따라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통합 또는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장르라고 여겼던 방법들이 디지

털 매체로 통합되고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보다 화자와 청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

용을 위하여 구술적인 담화형식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매체의 담화 형식을 포

함한다(정재면, 2011).

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일반적인 스토리텔링과는 다소 다른 어려움을 내포하게 된

다. 순수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자체의 메시지에 집중하면 되지만 수학 스토리텔링은 [그림 

2]와 같이 순수스토리의 내용과 수학 개념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나의 스토리로 자연스

럽게 엮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림 2] 수학 스토리텔링의 주요 내용 구성 및 유기적인 관계

수학 개념의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스토리 자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지면서 재

미가 반감되게 되고, 순수 스토리 자체를 강조하다 보면 ‘수학’ 스토리텔링이라는 측면

이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수학 스토리텔링에서는 수학 개념이나 기능과 순수 이

야기 사이의 균형 및 이야기 속에서의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관계를 세심하게 구성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구성한 수학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더라도 교실에서 학생

들의 관심과 수준에 따라서 수업 수업을 하면서 매우 다른 스토리텔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가 스토리를 말하고 학생들은 듣는 형태를 벗

어나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다양한 형식의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수학교과서의 스토리텔링은 지면의 제약 및 수업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련된 스토리를 만드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등수학교과서에서 적용이 가능한 수학 스토리텔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스토리텔링과 초등수학교과서

현재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1~2학년군 1학기 교과서 중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을 전 부분

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원은 1~2학년군 수학① 2. 여러 가지 모양과 4. 비교하기이다. 그리

고 1~2학년군 수학③에서는 1. 세 자리 수와 4. 길이재기가 전 단원에서 스토리텔링 방식

으로 집필되어 있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집필한 단원인 1~2학년군 수학③에서는 4단원 길이재기의 1차시에 

대한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수업의 흐름을 [도입](그림 살펴보기 및 이야기 상상하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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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이야기 듣기, 이야기 관련 활동)-[정리](이어질 이야기 상상하기)의 순서로 제시하고 있

다. 학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1~2학년군의 교과서에서는 가능한 텍스트는 줄이고 삽화 위

주로 처리를 하고 교사들을 위하여 지도서에 스토리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스토리의 매각을 가능한 풍부하게 하여야 보다 극적이고 흥미있는 스토리리가 될 가

능성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두 요구에서 상치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스토리가 짧으면서도 감동과 재미 그리고 수학 스토리텔링이 가져야 할 요소를 포함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처음 차시 이외의 차시에서는 도입에서 스토리

텔링을 제시하고 전개에서는 학생들이 해야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정리에서는 좀 더 심화 

되거나 정리할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군데 군데 창의나 인성 교육이 가능한 

예들을 넣어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단원

에서 지도해야 할 요소들을 모두 넣으려다 보니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흥

미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찌보면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모든 요소를 해당 단원에서 넣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꾸미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

다면 교사가 단위 수업에서 이를 최대한 유연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Zazkis와 

Liljedahl(2009)가 제안한 흥미, 호기심, 그리고 상상력, 생생하고 강력한 이미지 만들기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기면서 기억에 남은 수 있

는 수학 수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주제 중심으로 집필을 하거

나 수학 스토리텔링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집필할 수도 있을 것이

다.

4. 학습자의 지적인 자율성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학습자의 지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학

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습자 각 개인이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 가는 활동(Glasersfeld, 

1995)이라고 본다면 지식의 구성과정에서 자율적인 선택과 구성활동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Kamii(1982)는 학습에 있어서 지적자율성의 존중은 장차 학생들이 성장하여 민주적

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수학 스토리텔링에

서는 자연스럽게 학습자가 상황 안에서 등장인물이 되어 마치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Heathcote(1985)가 말한 ‘전문가 망토’의 상황에 있도록 한다. 이런 상

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하고 수학 지식을 구성해 가도록 한다는 면

에서 학습장의 지적 자율성을 존중하게 된다. 다만 이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섬세하게 스토리텔링을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면이나 시간의 제약 

등으로 교과서에서의 스토리텔링과 수업에서의 스토리텔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수학 스토리텔링 관련 선행연구

수학교육과 관련한 스토리텔링과 관련한 연구들은 최근에 들어서 학위논문이나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수학교육에서 주로 석사학위 수준에서 부분적이고 실천적

인 연구가 대부분으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백영미(2007)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학수업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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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를 높이고 수학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주장하였다. 김태수(2012)는 1학년 도

형 영역 여러 가지 모양 단원의 내용을 전래 동화인 콩쥐팥쥐 이야기를 기반으로 음악, 미

술, 체육, 놀이, 토의, 생각기법,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융합하여 총 10차시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본 결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바꾸었고, 

수학적 지식의 형성 과정에도 스토리텔링 기반의 융합형 수학 프로그램이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채은숙(2013)은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의미 생성과정을 분석하

였는데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에서 의미 생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스토리텔

링의 주요 구성요소를 사건/의미가 발생할 지점을 특이성으로 상정하고, 이 부분에서 스토

리텔링의 원리를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안나(2012)는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태도 신장을 위하여 수학 지도 방안의 

하나로 Egan의 이야기형식 모형을 이용하여 일차방정식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일차방정식과 관련된 수학사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스토리텔링 기

반의 수업지도 설계 목표에 맞춰 일차방정식의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지도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의 신장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학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중등수학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서자덕(2013)은 스토리텔링 교과서 사용에 대하여 ICME-12에 참여한 중등 

수학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수학교과서에 스토리텔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보다 장기간의 연구를 토대로 현장에서의 활용에 대한 아이

디어를 풍부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인규(2013)는 중학교 2학년 확률 단

원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한 후 학생들의 정

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토리텔링형 교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지민(2013)은 

9가지 유형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교과서와 익힘책의 스토리텔링 구현 현황 및 교사와 

학생들의 이해와 활용 실태 조사하였는데 우리나라 교재의 경우 대부분 실생활 연계형과 

같은 한 가지 유형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보였고, 이 또한 읽기자료나 짧은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교과서별로 차별화된 참신한 소재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술논문으로는 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적용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권혁일(2008)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초등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정서적 측면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으나 인지적 측면은 별 차

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권종겸, 이봉주(2013)는 스토리텔링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초등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스토리텔링 수학 교수·학습의 효율성에 대해

서는 현직교사가 예비교사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수학 교수·학

습 수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직교사가 예비교사보다 더 부정적인 것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현(2013)은 수학 교수학습에서 스토리텔링의 의

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적용은 수학의 지식이 단지 교사

에게서 학생으로 전수되는 지식이라는 관점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였

다.

특히, 요즈음은 ICT의 발달과 함께 ICT 매체를 활용한 디지털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는데, 오영범과 박상섭(2010)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개념학습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학습 콘텐츠를 적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학생들의 

이해도 및 흥미도를 높였음을 밝혔다.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주목을 끌기에 적합한 디지

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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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의미와 적용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것

으로 기존의 이론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적용 1~2학년군 수학③ 4단원 길이재

기 단원을 분석하였다. 이 단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단원이 실험학교에서 교

사나 학생들로부터 흥미도에 있어서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단원이었기 때문이었다.

 

1. 연구대상

• 교육과학기술부 (2013a). 초등학교 수학 국정교과서 1~2학년군 1, 3. 서울: 천재교육. 

(1~2학년군 수학③ 4단원 길이재기 단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3b). 초등학교 수학 국정교과서 1~2학년군 1, 3 (지도서). 서울: 천

재교육. (1~2학년군 수학③ 4단원 길이재기 단원)

2. 자료수집 및 분석

현행 초등학교 수학 국정교과서에서의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1~2학년군 수학③ 4단원 길

이재기 단원을 중심으로 3가지 전개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가지 기준은 

선행연구들에서 수학교육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으로 수학 스토리텔

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음과 같다.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학습자의 지적 자율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 학습자가 수학 개념 및 기능을 

이해하는데 적절한가? 그리고 학습자에게 흥미를 주기에 적절한가?

Ⅳ. 결   과

1. 스토리텔링 방식이 학습자의 지적 자율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학습자에게 지적인 자율성(Intellectual 

autonomy)을 부여하는 것이다(Kamii, 1982). 이는 결국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지

식을 구성해야 하는 속성 때문이다. 특히, 수학의 학습은 결국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개념

에 대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1~2학년군 수학 ③의 4. 길이재기 단원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길이를 재는 상황에서 측정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시키고 직접비교, 간접비

교, 어림의 상황에서 양감을 사용해야 하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의 

단위의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통하여 보편 단위의 필요성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단원의 스토리텔링의 소재는 임금님의 생일날에 입을 옷을 만드는 장면에서 임의 단

위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통하여 보편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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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길이재기 단원의 첫 차시 교과서 삽화

단원의 처음 시작은 단원 전체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삽화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에서는 3가지 장면을 작은 삽화로 넣어서, ➀서는 여러 가지 모양

과 갈이의 악기들을 보여 줌으로써 길이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는 악기들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는 또한 유리병의 물의 높이를 달리하여 실로폰을 만들어 보는 활동과도 연

결이 된다. ➁는 꽃의 잎의 수에 따라서 물의 높이가 달라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➂은 

재단사가 옷을 재단하는 모습을 통하여 어떤 옷을 만들게 될지에 대하여 상상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율성을 얼마나 부여하고 있는가는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

며 학생들 스스로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가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 이야기 해 보도록 하는 일

(p.129)의 시작은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인 생각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발문들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사고와 결

정을 존중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길이를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p.133)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면 어떤 점이 불편합니까?”(p.133)

“친구에게 줄 팔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둥근 곳의 길이를 어떻게 재면 좋

을지 이야기해 보시오.”(p.141)

“일상생활에서 단위길이가 달라서 불편했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표현해 보시오.”(p.145)

“길이를 편리하게 잴 수 있는 나만의 발명품을 만들어 보시오.”(p.147)

“모둠 친구들과 역할을 정하여 회의를 해 봅시다.”(p.149)

“사용하기 불편했던 물건들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써 보시

오.”(p.169)

“카드의 순서를 정하여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의 줄거리를 친구들이나 부

모님께 이야기해 보시오.”(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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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문들의 특징은 열려 있는 대부분은 열린 발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모둠 친구들과 역할

을 정하여 회의를 해 보게 하여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여 소집단에서의 상호 작용을 촉진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발문들은 이전의 교과서의 같은 단원에서보다 개방적이

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사고를 존중하는 측면이 더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편

단위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학생들이 내린 결정이 권위를 갖도록 하는 부

분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이는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이 결정한 내

용을 존중하고 그들이 논의를 통하여 자신들의 수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스토리텔링 방식의 교과서의 장점은 학습자로 하여금 스토리 속의 인물(왕, 

신하, 재단사 등)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지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Heathcote(1985)의 전문가 망토(mantle of the expert)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집필된 교

과서 단원에서는 이전의 교과서에서보다는 학생들의 지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이 강조

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지적 자율성에 따른 권위를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미흡하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만든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하면서 이 단위 사용의 불편한 점을 스스

로 깨닫고 보다 편리한 단위를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과

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2. 학습자가 수학 개념 및 기능을 이해하는데 적절한가?

수학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학습자에게 풍부한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맥락 

안에서 묻고 있는 질문을 쉽게 이해하고 수학적인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이다. 본 단원에서의 맥락은 왕의 생일에 왕의 몸에 맞는 못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의 

단위의 사용이 불편하여 보편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활용하여 바르

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길이에 대한 양감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본 단원에서 수학의 

개념은 임의단위와 보편단위, 1cm의 의미라 할 수 있고, 기능은 오차가 적게 생기도록 바

르게 측정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의한 이전의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의에서는 1cm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의 큰 눈금 한 칸의 길이를 1센티미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스토리

텔링을 적용한 현 교과서에서는 임금님과 재단사들이 회의를 통하여 단위 길이를 정하였

다는 스토리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1cm라는 단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1cm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의 1cm의 의미의 측면에서 이전의 

교과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에서 큰 눈금 한 칸의 크기를 1cm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

데 스토리텔링 적용 교과서에서는 서로간의 약속에 의하여 정한 길이로 그 의미를 가져오

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길이의 기본단위인 1cm의 의미를 보다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도서 등에는 변하지 않는 

크립톤 원자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수업에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cm에 대한 크기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는 질문이 빈약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려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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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전의 교과서(왼쪽)와 현행교과서(오른쪽)의 1cm의 도입 부분

이 단원에서의 기능은 자를 이용하여 바르게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연필 등 여러 가지 학용품의 길이를 재어서 cm로 표시하게 하고 교

과서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잴 때 시작점을 바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의 교과

서에서는 자를 이용하여 길이를 잴 때, 시작점을 정확히 맞추도록 하고 물건을 자에 바르

게 일직선으로 대고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왜 자로 정확히 측정을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재어야 가능한 오차가 없이 잴 수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빈약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스토리 안에서 그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학 교과서의 경우 스토리 안에서 보다 세밀하게 이야기를 구성

하여 보편 단위의 길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하

는 상황과 기능의 측면에서도 스토리 안에서 가능한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상황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스토리 안에서 측정 활동을 수행을 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3. 학습자에게 흥미를 주고 인성교육을 하기에 적절한가?

수학 학습에서 학습자에게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흥미는 학습자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국제수학성취도 검사인 PISA나 TIMSS에서 꾸준하게 

최상위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학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희, 김수진, 2010; 박선화, 김명화, 주미경, 2010).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수

학에 대하여 보다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기위한 스토리텔링을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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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호기심은 학습으로 이끔과 지속적인 학습 동력으로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다.

본 단원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는가의 측면을 보면 이전의 교과서들과 비교하여 

임금님의 옷을 만드는 일은 이 수준의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소재이다. 실제로 실험학교의 

교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스토리텔링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

악이 되고 있다. 시작 부분에 약간의 복선을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 재단사가 

“뭔가 이상한데……,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라는 말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흥미

로운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분량의 제한이 없이 스토리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학년의 

수준이나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의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

을 생각해 볼 때, 수학교과서에서의 수학 스토리텔링은 어찌보면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학 교과서에서의 스토리텔링은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면서 보

다 적합한 수학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린 학생들의 흥미는 성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흥미있

는 소재의 채택과 이야기의 전개를 위하여 수학교육자, 교사들뿐만 아니라 아동 문학 작

가 등이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의 협업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흥미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본래의 수학 개념의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흥미적인 요소

와 개념의 학습의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스토리텔링에서 흥미는 어느 한 부분만을 지적하여 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제

시한 스토리텔링 단원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고양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왕이 말하는 “바지 길이가 짧잖아!”라고 말하는 장면(p.131)

임금님과 같이 친구의 팔의 길이를 재고 있는 장면(p.139)

“양쪽 소매의 길이가 똑같지 않아! 멋진 옷은커녕 딱 맞는 옷도 못 만들

게 생겼네.”라고 말하는 장면(지도서, p.282)

학생들이 스토리텔링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느 한 장면에 

흥미 있는 말을 하거나 소재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보다 많은 지적인 호기심이나 적절한 

갈등을 스토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스토리의 창작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미 검증된 소설이나 영화 등의 검증된 스토리의 일부에 수학적인 개념을 어떻

게 얼버무릴 수 있는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경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은 

분석 단원의 스토리텔링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스토리에서 공주가 임금에게 한 말의 내용은 외면의 치장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음이 중요

함을 지적한 부분이다.

마침내 잔칫날이 되었어요.

재단사들이 만들어 준 옷을 입고 나온 임금님의 멋진 모습을 본 손님들은

손뼉을 치며 칭찬했어요.

“임금님, 세상에서 가장 멋지세요!”

하지만 이웃나라의 공주는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공주, 내 모습이 훌륭하지 않소?”

임금님은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어요. 그러자 이웃나라의 공주가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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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백성들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 주는 임

금이 훌륭한 임금이라고 생각해요.”

임금님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지도서, p.283)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매 차시 수학 수업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한 단원에 2-3회 정도의 인성 교육

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인성의 교육도 스토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학 스토리텔링은 수학시간에 자연스럽게 타 학문분야의 지식과 융합적인 사고

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흥미를 줄 수 있게 된다. 수학 시간에 수

학적인 사고만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제시

한 스토리텔링의 단원에서도 타 학문분야의 지식과 융합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식물의 잎의 개수와 물을 소비하는 현상을 생각하도록 하

거나(p.154), 적절한 길이와 삶에서의 불편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pp.168-169), 유리병

의 물의 높이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냄을 확인하면서 수학적 사실과 음악적 사실을 연계

하여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pp.170-171). 본 단원에서 이런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적인 요소의 반영은 스토리텔링과는 별도로 따로 제시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체제의 한계이기도 하다. 아

무튼 앞으로 더 나아가 수학교과서나 수학 시간에 스토리 안에 잘 녹여 넣어서 이런 요소

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인성교육으로 활용이 가능한 스토리텔링 교과서의 한 장면

[그림 5]는 제시한 단원에서 편리한 단위를 만들기 위하여 논의해 보도록 함으로써 서로 

간에 소통을 하도록 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 

비록 학교에서 본격적인 수학교과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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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관련 스토리텔링 교재로 ‘How much is a million?(백만이 어느 정도일까?)'은 어린 

학생들에게 백만 감각을 흥미 있고도 의미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이 이야기 속에

는 백만을 하나부터 세면, 23일이 조금 더 걸린다고 언급하면서 백만의 크기를 시간에 대

한 감각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책으로‘How big is a foot?(발은 얼

마나 클까?)'는 왕이 왕비에게 줄 선물로 줄 침대를 목수에게 만들도록 하는 이야기에서 

표준단위의 사용이 필요함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고 있다.

그리고 수학 스토리텔링은 수학을 보는 관점을 보다 넓게 하는데, 예를 들면 1학년 1학

기에서 2+3이나 3+2의 결과가 같다는 덧셈에서 교환법칙(물론 중학교 가서 이 용어를 사

용하지만)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차시가 있다. 이 때, 장자에 나오는 고사 성어인 조

삼모사(朝三暮四)’를 예로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듯이 어리석은 원숭이로만 해

석하는 것이 아닌 아티스트 백남준의 해석대로 원숭이 주인과 원숭이 간의 소통이 있음으

로 보는 다른 관점의 해석도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수 3을 지도

할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3이 쓰이는 예로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보통 3번하고, 하

루에 밥을 보통 3끼 먹고, 탁자의 다리는 적어도 3개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

다와 같은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수학 스토리

텔링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수학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이나 사

회현상과 연계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한 초등학교 1~2학년군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일부 단원에서 

도입한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하여 특정 단원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앞으로 수학 스토리

텔링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

첫째, 제시한 단원의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의 지적인 자율성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선택한 결정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하고 스토리텔링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연결해 갈 필요가 있다. 분석한 스토리텔링 단원에서는 주로 열린 발문으로 자율적인 사

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기술한 내용이 실제의 교실

에서도 학생들의 지적 자율성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똑같은 교과

서를 사용하더라도 교사가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학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교사가 계획한 

수업으로 이끌어 가기 보다는 보다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학

생의 지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수학 수업을 해 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제시한 단원은 수학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을 비교적 보다 깊게 이해

하고 기능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스

토리 안에서 이를 세밀하게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수학 스토리텔링에서 

수학 개념을 스토리 안에서 보다 쉽고 깊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학개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스토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를 반영하여 보다 세련된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후에 수업 분석을 하듯이 수학 스토리텔링 자료 및 

수업에 대하여 집단적인 논의를 통하여 보다 개선된 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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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시한 단원의 수학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의 흥미를 고양하고 더불어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스토리 안에서 수학과 타 학문과의 연결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한다. 제시한 단원의 소재인 임금님의 생일잔치에 

입을 옷을 만드는 소재는 어린 학생들에게 충분히 흥미로운 소재이다. 단, 보다 흥미로운 

스토리의 측면에서 보다 미묘한 갈등 요소의 반영, 등장인물들의 성격 대비 등이 보다 세

련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토리와 스토리의 단절현상을 극복하고 보디 자연스

토리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흥미있는 소설

을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이야기 안에 수학의 개념이 적절하게 녹아들어 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것은 더 도전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보다 질 높은 수학 스토리텔

링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개선해 가야한다.

연구에서의 결론을 토대로 수학 교육 및 수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의 실험에 기반을 둔 수학 스토리텔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보다 세련된 

자료의 개발과 수학교과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학 스토리텔링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의 흥미와 수학 개념의 강조 간의 적절한 균형을 어떻

게 이루고 보다 자연스런 수학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가이다. 세련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심리학적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수학적인 수준과 특징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수학과 교사용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2013b)에서도 언급했듯

이, 수학 스토리텔링은 많은 부분 현장에서 수학 수업을 하는 교사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교사는 수학 스토리텔링의 내용이나 방법을 교사가 수업을 하기 위하

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질 높은 수학 스토리텔링을 위하여 현장의 적용에 바탕

을 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수학 스토리텔링에서도 디지털스토리텔링 방식 등 다양한 형식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ICT 기술의 개발에 힘입어 화자와 청자 간의 보다 

긴밀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즉, 서책형의 수학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를 포함하여 상

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전자교과서를 활용한 수학 스토리텔링 등의 다양한 형식의 스토

리텔링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계속해 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세련된 신체적 운동을 포

함한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은 특히 수학 부진아 

및 수학 불안을 많이 느끼는 학습자를 위하여 하나의 대안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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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and Applications of Storytelling in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Focused o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Park, Mango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mathematical storytelling in Korea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and propose some applications for better storytelling, 

Storytelling strategies were introduced for enhancing students' understanding on 

mathematical concepts and improv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analyzed the 2nd grade mathematics textbook that 

employs storytelling strateg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storytelling 

textbook chapter is designed to appreciate students' intellectual autonomy. Second, 

current storytelling textbook chapter includes the storytelling that helps understand 

mathematical concepts and exercise mathematical skills. Third, current storytelling 

textbook chapter is designed for enhancing students' interest and helping students' 

character education.

The researcher suggested the followings. First, a long term field-based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for more improved mathematical storytelling materials. Second, a digital 

format storytelling also needs to be developed as an alternative strategy of mathematical 

storytelling, which reinforces interactions between teller and listeners.

Key words: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Storytelling,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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